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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정부 출범과 함께 대입3단계자율화 방안이 나오고

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발표되고 있다. 이미 수능 등급제

는 2009학년도부터사실상폐지되고작년부터이름만남

아 있던 논술가이드라인도 폐지되었다. 2012학년도부터

수능 과목이 축소되고 2013학년도에는 외국어가 분리된

다. 이러한 일련의 자율화 조치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

교육정상화, 사교육대책마련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

이다. 그러나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다. 고등

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. 

문제의 핵심은 수시 시기이다. 수시 1은 2010학년도부

터 없어질 예정이므로 논외로 하자. 현재 수시 2는 몇몇

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9월 초에 원서 접수

를 받고 대학별 고사는 수시 2-1은 수능 전에 치루고 수

시 2-2는 수능 시험 이후에 치루고 있다. 올해의 경우로

예를 들면 9월 8일부터 수시 지원 원서 접수를 받고 수

능시험(11월 13일) 이전까지 수시 2-1 대학별 고사가 진

행된다. 수능 이후부터 수시 2-2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

다가수능성적발표일(12월 10일) 이후수시 2 합격자발

표가 있게 된다. 그 다음에 12월 18일부터 정시원서접수

와대학별고사가진행된다. 수험생입장에서수시모집은

정시모집과달리여러대학에지원을할수있고, 대학입

장에서는 불안한 정시 모집 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미리

선점한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. 그러나 시기 문제로 인하

여 수시모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는

주범이되어온것이사실이다. 수시시기가왜문제가되

는지 고등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.

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만 해도 학생들은 본격적인 대입

은 수능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. 입

학전형일정을잘모르기때문이기도하지만수능이매우

강조되기때문이다. 여름방학이끝나고개학을하면학생

들은 더위를 뒤로 하고 수능을 향해 막바지 박차를 가하

게된다. 그러나오래지않아이결심을무너뜨리게되는

원인이바로수시제도이다. 수시 2는 9월초부터접수를

시작하는데, 이때 진학할 대학을 고르고 입시 전형을 구

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의 흐름을 놓쳐

버리게 된다. 책자를 뒤지면서 자신이 어느 대학을 가야

할지고르다가또, 인터넷으로자신이갈만한대학의입

학 전형 제도를 저울질 하다가 들뜬 마음은 쉽게 가라앉

지 않는다. 9월 초부터 2~3주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대

여섯학교, 심지어열곳정도의대학에원서를접수시키

다보면 그때부터는 공부보다는 자신이 대학을 잘 골랐는

지,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썼는지 궁금하게 된다. 9월말

수시원서접수가끝난후에도상황은바뀌지않는다. 많

은학생들이자신의대학별고사가언제인지만손꼽고있

고, 면접을치루고돌아온친구의이야기를들을때나합

격, 불합격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교실은 술렁인다. 수

시 2가 시작되는 9월 초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벽

이허물어진건물처럼입시바람이모든것을삼켜버리게

대학수시모집은수능이후에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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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. 

지금당장고등학교에필요한것은수시전형을수능이

후에 하는 것이다. 수시에서 필요한 대학별 고사를 치룰

만한일정은수능과정시사이한달동안에충분히확보

할 수 있다고 본다. 그렇게 함으로써 9월부터 교실에 횡

행하는입시바람을조금이나마늦게불도록해서적어도

수능 때까지는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

할필요가있다. 전국단위일제고사인수능으로인해모

든 고등학생이 영재처럼 3년 동안 공부할 것을 대체로 2

년 만에 끝내고 나머지 1년은 문제 풀이 복습을 하고 있

는 실정이다.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지만

적어도 수시 일정을 뒤로 미룸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2

학기를 붕 뜬 상태에서 보내게 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

다. 이와더불어수시전형을수능이후로미루는것은고

등학교교실을진정시키는효과와함께 1년내내입시관

리업무에 시달리는 대학의 업무 경감 효과도 얻을 수 있

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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